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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체

꿈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내게 세상은 높고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흐린 눈
빛의 떠도는 강아지, 감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채로 실재하는 개가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은 채로 실재하는 개가 있습니까?

스치듯 서서히 사라지는 의문들

얼룩인 감정,

굿 보이, 굿 보이

나는 좋은 개는 아닙니다 송곳니가 그것을 증명하죠

나는 단지 기다리는 것을 잘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믿고 싶어지
는군요  당신이 살면서 만난 모든 개들 나는 그들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배운 것도 아닌데

배를 뒤집고 꼬리를 흔드는 개들

계절 바뀔 때마다 사라지고 교체되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충성하는 시골의 개들 매번 
간절하고 매번 기억하는,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차피 당신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다림이 인식표처럼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는 세상은 푸르고 노란 게 전부인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 언제든 눌리면 아픈 구
석 하지만 나를 대신해 슬퍼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진한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무지해 왔습니다

기록

최초의 개가 있어 내가 생겼습니다 나는 직선적이지만은 않은 역사를 떠올립니다 몸을 불
사른 나의 조상들 뒤틀린 채로 남은 석고상 그 미이라와 그리움의 비문들, 길들여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훈련과 교정

기억해야 합니다

유품처럼 물려받게 되는 슬픔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 얄팍하게 느껴지면 나는 짖게 됩니
다 미안해요, 어디로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당신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완전히 깨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